
광고주를모십니다
1만부 인쇄 미전역 불교계 네트웍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포
불교인의 성공이 불교의 발전. 
광고 기획, 문안작성, 도안 제작, 수정확인까지
최고수준의 광고디자인을 만들어드립니다. 

“좋은 광고가 나오려면 광고주와 편집자가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머리 속에서만 맴도는 어휘를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해 주네요.”

“잘 하셨네요! 아주 좋습니다.”마음에 들어요.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맘에 꼭 듭니다.”



우주의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난 복.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게 된 복. 불법을 만나 진리를 알아보고
내 삶의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한 복.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진리를 누리고 사는 복.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불자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 제작을 위하여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만든 지면입니다. 
아래 명기된 불자님들의 따뜻한 성원은 이 책의 제작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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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발송비 $10와 함께 소정의 후원금액을 보내주시면 내년에 발행될 2013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의“나는 불자입니다”
코너에 후원자로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동참의 의미에서 해주시는 소액 후원도 환영합니다. 척박한 미국땅에도 수많은 불제자들이 당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Make Check payable to The Korean Buddhist News USA
메모란에“나는불자입니다”라고기입해주세요.
Mailing address: The Korean Buddhist News USA

5300 Ox Rd. Fairfax, VA 2203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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